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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전력낭비 막아주는 인사이트파워‘와트드림’  

달콤한 감 칩  장 1위를 두
 해태제과와 농심의 신경전

이 다  불붙었다.
농심은 28일 닐슨코리아의 

분   료를 인용해 올해 1분
기 130 원 치  팔린  사
의 수미칩 허니머스타  스

장 1위에 올랐다   표
다. 이  료에 따르면 농심 새
우깡(114 원)과 오리온 포카
칩 스윗치즈맛(110 원)이 
 2, 3위 으며, 해태제과 허

니버터칩은 87 원 치  팔
 6위를 기록 다.
해태제과는  로 이를 반

는  료를 냈다.  수 
해태제과 팀장은 “ 체 집계 
결과 허니버터칩 1분기 매출
은 184 원( 비  기준)으
로 스 장 1위에 오른 것은 
물론 수미칩 허니머스타 를 
크게 앞질렀다”  말 다.
해태제과는 닐슨코리아의 
사 방 과 해태제과의 판매 

방  사이에 차이  크다  
적 다. 닐슨코리아는 3000
 표본  매  통 에  해당 

과 의 판매  료를 취 해 총 
매출을 산출한다. 

 팀장은 “허니버터칩은 
대부분  매 주  매장 진열
대에   않  예약판매를 
기 때문에 닐슨코리아의  사
에  누 되는 경우  많다”
  다.
두  사는  난 1월에도 달

콤한 감 칩 1위 논쟁을 벌
다. 농심은 당  수미칩 허니머
스타  출  한 달 만에 86
원 치  팔  허니버터칩의 
월평균 매출을 넘 다  
표 다. 
해태제과는 허니버터칩 75
원 치, 허니통통 38 원

치를 판매해 113 원의 허니
리즈 매출을 올   장을 주도

 있다  반 다.
  강진규 기  josep@hankyung.com 

“달콤 감자칩, 내가 1등”
농심-해태제과, 매출 놓고 또 신경전

롯데, 농 품 소비·수출 상생협약 

롯데 룹은 28일  울 
공동 롯데호텔에  

농림 산 품부, 농협
중 , 동반 장위원
, 대한상공 의 와 

농 품  비·수출  대 
및 부 치 제 를 위
한 상생협약을 맺었다.
이번 협약에 따  롯데는  룹 

차원의  통· 품 사   량을 활
용해 농 의 전방위 판로  원에 
나설 계 이다. 이슬람  장 진출 
대를 위해 농 품 계와 중
체의 할랄 인증  도 도울 예

정이다. 또 롯데  활 히 사 을 
펼치  있는 인도네 아에 수출
을 늘릴 수 있도록  원한다. 제  

공  통  비스 등을 융 해 농
의 부 치를  이는 방안도 

뢢련할 계 이다.
이인원 롯데 룹 부 장은 “상

품용에  원료용에 이르는 룜든 
단계의 농산물을  매  해외 
통 인프 를 활용해  산 농산

물의 해외 진출도 적   진할 것”
이  말 다.
  김병근 기  bk11@hankyung.com 

7억짜리 다이아 반지  롯데백화점은 28일부터 다음달 10일까지 서울 소공동 
에비뉴엘에서 ‘월드 와치&주얼리 페 ’를 연다. 다이아몬드 브랜드 드비 스의 7
원짜리 반지(가운데) 등 희귀제품도 전 된다.    신경훈 기  nicerpeter@hankyung.com 

신세계, 전통 장 청년상인 240명 키운다

신세계 룹은 청년실  해 를 위
해 전통 장 청년상인 교 에 나
선다  28일  혔다.
심재일 전 이뢢  에브리데이 

대표를 비롯해 신세계 상품과
연 ,    비스팀의 
통 전문 들이    연  
통 노 우를 전수한다. 올해는 

교 생을 전년 대비 1.5 인 240
명으로 늘렸다. 4월부터 7월까  

 차례에 걸쳐 40명씩 교 을 
진 할 예정이다. 창  및  승
계를 준비 는 청년상인들의 경
쟁   보를 돕기 위해  다. 이 
운데 우수 교 생 24명(10%)에게
는 일본의 선진  통 설 연수를 
는 기 를 제공할 계 이다.
김군선 신세계 룹 CSR사무  

부사장은 “올해는 현장 중심의 생
생한 경험을 전수  토론 등 상
호 습을  해 운  효과를 
일 것”이    말 다. 교 에 관
한  세한  용은  상공인 장
진흥공단 홈페이 (www.s막mas.
망객.강객)를 참 면 된다. 앞   난
해 수료생  운데 2명은 현재 이뢢
 에브리데이에 입사해 근무  

있다.  김병근 기  bk11@hankyung.com 

현대백화점-중진공

우수中企 브랜드 개발

현대 룹과 중 기 진흥
공단은 우수 중 기  제품의 브
랜 를 공동  는  용의 
무협약을 28일 맺었다. 제품  굴
부터  , 컨설팅, 판로  원, 브
랜    등 전 과정을  원 는 

게  다.
현대 은 품질 및 디 인 
선, 뢢케팅 등 경  노 우를 전

수  판로를  원한다. 중진공
은 상품  천 및  금  원을 담당
한다.    김병근 기  bk11@hankyung.com 

플러그에 꽂아 스마트폰으로 전기 끄고 켠다
전병섭 인사이 파워 대표  창
을 결심한 것은 2012년 8월이었

다.  해  름도 심 한 전  부  
사태  이 졌다. TV를 틀면 대규
룜 정전이 우 된다는 뉴스  심
심찮게 나왔다.  느 날 콘센 에 
빼 히 꽂힌  전제품 플러 들
이 눈에 들 왔다. 전 대표는 “대
기전 으로 낭비되는 전기  연 
4200 원 치 이상이 는 보도를 

 이를 제대로 관리만 해도 
전  부  문제를 상당 부분 해결
할 수 있겠다  생 다”  창  
경을 설명 다.
전 대표는 내스뢢  플러 낵에 주

룝 다. 스뢢 폰으로 원할 때 전
을 차단  사용량도 측정할 

수 있는 제품이다.  

○2년 만에 개  완료
경기 안산 에 사무실을 얻  연

에 들 다.  웨 와 
프 웨 를 두루 알기 때문에 

상품 에는  신 있었다.  는 삼
전  반도체 연 원,  프
웨 체인  놉 스코리아 기

술부장 등을  냈다. 2년간 
에 매달린 끝에  난해 9월 내와
림낵을  놨다.
와 림의 사용법은 간단

다. 와 림에  전제품 플러
를 꽂 , 스뢢 폰과 블루투스로 

연결 면 된다. 전용 스뢢 폰 애
플리케이션(앱·응용프로 램)으
로 언제든  TV, 정수기 등  전제
품을 켜  끌 수 있다. 알람을 뢮
듯 미리 정한  간에만 전원이 들
오게 할 수 있다.  정 요일에만 
동 게  는 것도  능 다.
 전기를 아끼는 것은 물론 과열

로 인한 안전사 도 뢣을 수 있다
 전 대표는 설명 다.
블루투스 기술을 쓴 것이 경쟁 

제품과 다른  이다. 해외 제품은 
대부분 와이파이 방 이다. 전 대
표는 “별도의 무선 공 기  필요 

 전   룜량도 적은 것이 블
루투스 방 의 장 ”이  말
다. 앱  법도 간편 게  꿨다.
전 대표는 품질  선에도 계  

힘쓰  있다. 와 림을 포 한 
룜든 스뢢  플러 는  동 원리
상  까운 거리에 만  할 수 

있다. 이를 해결 기 위해 전파뢭
을 활용한  스템을   중이다. 
거리의 제약이  는 것이다. 
오는 8월께 제품을  을 수 있
을 것으로 전 대표는 전뢭 다.

○중소기업들과 협업 꿈꿔
와 림은  난 22일 정부의 전
기안전인증을  다.  을 뢢
친   7 월 만에 판매   능해
졌다.  만간 획뢢켓, 11번  등 주
요 오픈뢢켓에 입 한다. 인천
제공항 면세 과 KTX 부산 사
에 도 다음달부터 판매에 들
갈 예정이다.

전 대표는 수출에도 적 적이
다. 오는 6월 싱 포르에  열리
는  제 전 전에 출품한다. 미
과 일본보다는  럽을 우선적으
로 공략할 계 이다. 콘센  룜양
이 같  스뢢  플러   장 규룜
도 크기 때문이다. 아뢢존, 알리
 등 글로벌 쇼핑몰에도 입 할 

계 을 세우  있다. 
전 대표는 “중  제 체와 협
체제를  해 와 림 기능

이  장된 TV, 정수기 등을 만들
 싶다”  말 다.
   이현동 기  gray@hankyung.com 

전병섭 인사이트파워 대표가 스마트폰으로  동 가능한 스마트 플러그인 ‘와트드림’의 장점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   이현동 기

블루투스 기술 차별화

무선공유기 필요 없어

원거리용 제품도 개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식마켓·11번가에 입점

유럽 장 공략도 나서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

메일(art@hankyung.com)로 

응모 고 있습니다. 한국경제신

문 홈페이지(e자ent.hankyung.

com)를 참조하세요.
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△대동

에프앤디의 드럼쿡 (031)919-

1359 △비스로의  동차 도난

방지 엔진  (031)491-0226 △

에스티씨의 보안용 컬러 카메  

(042)536-6761 △인사이트파

워의 와트드림 070-4624-6993 

24명에 일본 연수 기회도

왼쪽부터 이상욱 농협 농업경제 대표, 이인원 롯데그
룹 부회장, 이동필 농림축산 품부 장관, 안충영 동
반성장위원회 위원장, 박종갑 대한상공회의소 상무.

농 품부·농협 등과


